
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

공공기관 합동 다중이용시설 종합안전점검 실시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, 이하 ‘KCA’) 충청본부(본부장 한병희)와

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사장 직무대행 양의모, 이하 ‘KoELSA’) 충청지역본부

대전지사(지사장 이종관)는 지난 9월 27일, 대전1호선 지하철역(월드컵

경기장역)의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.

□ 이번 합동점검은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(대전하나시티즌

vs 울산 HD FC) 경기 전·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질서 

유지에 기여하고자 ▲유사시 원활한 통신을 위한 이동통신(LTE, 5G)

작동성 점검 ▲다중이용시설 전자파 노출 안전성 확인 ▲관중 밀집에

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한 승강기 점검 등을 실시했다.

□ 이 밖에도 합동점검 이후 대전하나시티즌, 대전교통공사, 이통3사

(SKT, KT, LG U+)와 함께 지하철 이용객 대상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

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안전캠페인을 함께했다.

□ KCA와 KoELSA는 전파와 승강기 분야에서 전문 검사기관이라는 

공통점으로 협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해 

왔으며, 작년에는 충남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각종 의료

환경의 전자파·승강기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.

방송통신전파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CT 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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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한병희 KCA충청본부장은 “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대전·충청지역의 

시민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

두 기관은 공공성 원칙과 사회가치 실현의 목표를 공유·동반하며 

지역사회 공헌 노력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득영 과장(☎ 042-602-01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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